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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 6. 25.(화) 14:00 배포 번호 국립진주박물관 2024-15

담당 부서 국립진주박물관 책임자 실장 김동우 (055-740-0661)

학예연구실 담당자 학예연구사 허문행 (055-740-0662)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부지 발굴조사 개토제 개최 
- 개토제를 시작으로 매장유산 발굴조사 본격 진행-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장용준)은 2024년 6월 24일(월) 오후 4시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철도문화공원(구 진주역) 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부

 지에서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개토제를 개최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2027년 예정) 부지의 매장유

 산을 조사·보호하고 역사성 복원을 위한 것으로, (재)삼강문화재연구원이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발굴조사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개토제에는 장용준 국립진주박물관장, 

 조규일 진주시장, 김종식 천전동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국립중앙박물

 관 윤상덕 고고역사부장, (재)삼강문화재연구원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장용준 관장은 인사말에서 “40년 역사의 국립진주박물관이 이전을 통해 

 최고의 국립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축사에서 “발굴조사와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 건립 사

 업이 잘 진행되기 희망하며,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국립진주박물관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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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곳은 2023년 국립진주박물관이 실시한 ‘매장유산 표

 본조사’에서 삼국시대 경작층과 삼국시대 이전 추정 문화층이 발견된 바 

 있다. 이번 발굴조사로 남강 유역 삼국시대 경작 문화와 삼국시대 이전 추

 정 문화층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부지 개토제 진행 사진 1부.  끝.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허문행 학예연구사(055-740-06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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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부지 개토제 진행 사진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부지 개토제 시삽식

(왼쪽부터) 소배경 삼강문화재연구원 부장, 유래민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조도수 진주시 도시건설

국장, 김종식 천전동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장용준 국립진주박물관장, 조규일 진주시장,  김동우 국립

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 왕기영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4 -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부지 개토제 진행 장면


